
I. 서 론

전라남도 진도(珍島)는 대한민국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다도해를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고려시대 삼별초 항몽지와 명량 대첩지 등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또한 진도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대표적 유배지로 유배자들과 향토문화가 상호 영향을 주어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소치(小

癡) 허련(許鍊)을 비롯한 수많은 전통화 대가들을 배출하는 등 남도 문화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진도(珍島) 민속은 한국문화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주목하여 살필 수 

있다. 이 지역은 민속문화의 보고 중 보고로 진도아리랑, 진도씻김굿, 강강술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문화

원형의 상징적 존재가 탄생한 곳이다. 그래서 진도에는 국가 지정무형문화재 4종과 전라남도 지정무형문화재 

6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섬 지역에서 무형문화재 10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진도가 유일무이하다. 

특히 진도(珍島)를 대표하는 독특한 민속 문화로 상·장례문화를 들 수 있는데 진도씻김굿, 다시래기, 만가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 중 진도씻김굿은 죽은 이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연행되는 전라도 지역의 중요한 

넋굿(국립남도국악원, 2006) 으로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족의 슬픔 해소와 복락발원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굿으로 알려져 있다. 진도씻김굿의 특징은 세습무(世襲巫)를 중심으로 여성이 무가를 담당해 무의식의 

전 과정을 관장하고, 남성은 악기 연주로 무가를 반주하고 바라지 하는 역할을 하는 등(국립남도국악원, 2006)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은 진도씻김굿이 전문적이면서도 분업화된 집단사회 체제를 

보이면서 종교적이면서도 예술적 측면이 총체적으로 융화된 독특한 형태의 굿 문화를 보이게 된 것이었다.

그동안 진도씻김굿에 관한 선행 연구는 씻김굿의 세습무계 계보 정리 및 각 무계별 진행 절차 비교분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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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진도씻김굿과 채정례본 씻김굿의 개괄적 내용을 살핀 후, 남도 민속 문화인 씻김굿에 대한 활용과 

레퍼토리 개발 양상을 국립남도국악원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립남도국악원이 채정례본 씻김

굿을 토대로 제작된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과 <굿극-씻금>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과 <굿

극-씻금>은 채정례본 씻김굿과 굿의 연행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무대화 작업을 통해 씻김굿의 원형과 특질을 유지

하면서 연극적 요소를 수용한 서사구조와 연희적 요소의 강조를 통해 대중화에 한발 다가가려고 노력한 점이 특

징적이다. 이러한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과 <굿극-씻금>의 변용과 창작 행위는 지역문화 활용 콘텐츠 개발에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남도민속 문화의 전승과 레퍼토리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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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지은･조남규

CopyrightⒸ 2022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도씻김굿에 나타난 음악·춤 연구, 씻김굿 연행에 사용되는 무구 연구 그리고 다른 지역 굿과 비교분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윤선은 진도씻김굿의 연행 절차를 무계별로 비교분석하고, 진도군립예술단체 상

설공연 <진도토요민속여행>에서 공연되는 진도씻김굿을 문화콘텐츠적 의미연구를 하였다(이윤선, 2005). 김혜

정은 씻김굿에서 강신 현상을 요구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당골과 비당골의 협업으로 인해 변화된 씻김굿 음

악의 시대적 변용 양상에 대하여 정리하였고(김혜정, 2016), 염현주는 진도씻김굿의 무계별 계보 정리와 함께 

씻김굿의 지전춤, 복개춤, 제석춤, 고춤, 신칼지전춤 등 무계별 굿 춤을 비교 분석하는 등 씻김굿의 분야별 연

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엄현주, 2013). 

이와 함께 진도씻김굿 중 채정례본에 대한 연구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완순본, 채정례본>과 다른 

호남 지역의 씻김굿 연행 절차를 비교분석과 씻김굿의 제의적 기능과 굿에 담긴 현세주의적 세계관을 연구하

였고(이경엽, 1999), 채정례 씻김굿의 무구를 살펴보면서 오구굿과 비교분석도 함께 진행되었다(이경엽, 

2011). 또한 채정례 씻김굿을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킨 국립남도국악원의 <굿극-씻금>을 분석연구가 이루어지

기도 하였다(홍보희, 2013).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진도씻김굿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진도씻김굿의 계통적 측면이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도씻김굿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연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채정례 씻김굿은 현지에서 꾸준하게 연행되어 연희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고, 채정례가 마지막까지 

씻김굿의 원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는 특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점

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점과 채정례가 전남 신안 출신으로 결혼하면서 진도에 거주했기에 채정례의 

씻김굿이 신안(新安) 굿이지 진도(珍島)굿은 아니라는 평가 등 지역적인 관점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남도국악원은 진도의 진정한 마지막 세습무인 채정례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

기 위해 생애사 채록과 노래를 채보해 음원으로 제작하는 등 그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채정례를 초청해 

씻김굿 공연을 펼쳤고,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에서는 그의 씻김굿을 무대화하며 관객과 소통하기도 하였다. 

이후 총체극인 <굿극-씻금>으로 창조적으로 계승되는 등 국립남도국악원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지는 데도 중

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는 채정례 씻김굿을 바탕으로 국립남도국악원이 어떻게 씻김굿을 수용, 전승하고 

이를 콘텐츠로 개발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립남도국악원과 진도씻김굿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들이 지니는 본질을 살피고, 국립남도국악원이 어떠한 형식을 통해 씻김굿을 레퍼토리 화하고 무대화하

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채정례본 씻김굿이 바탕이 되어 무대화된 국립남도국악

원 씻김굿 그리고 <굿극–씻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국립남도국악원이 지향하는 지역문화의 전승과 

확산과 전통문화의 본질을 지키며 동시대적 감각을 얻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제언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국립남도국악원의 활동 양상

국립남도국악원은 남도 전통문화의 보고인 전라남도 진도(珍島)에 있는 국립예술기관으로 남도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의 보급과 이를 통한 문화콘텐츠에 힘을 쏟는 대표적 단체이다. 국립국악원은 신라의 

음성서(音聲署), 고려의 대악서(大樂署), 조선의 장악원(掌樂院) 그리고 이왕직아악부(李王職雅樂部)를 거쳐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서울(徐菀) 본원을 중심으로 남원(南原), 진도(珍島),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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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 네 지역에 국악원을 두고 있으며 국악의 원형 보존과 대중화 발전 등에 기여함과 동시에 각 지역문화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남원(南原)에 개원한 이래 국립남도국악원은 2004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전라남도 진

도(珍島)에 설립되었다. 진도는 도서(島嶼)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어업문화를 중심으로 한 향토 사회가 형

성되어왔다. 이런 기층문화 속에는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다양한 문화가 양산되었는데 이는 

진도에 국가 지정무형문화재 4종과 전라남도 지정무형문화재 6종이 지정된 모습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문화

재 지정에 대한 현황은 <표 1>과 같다.

국가 지정무형문화재 전라남도 지정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1966.02.15)

제51호 남도들노래(1973.11.05)

제72호 진도씻김굿(1980.11.17)

제81호 진도다시래기(1985.02.01)

제18호 진도북놀이(1987.08.25)

제19호 진도만가(1987.08.25)

제26호 진도홍주(1944.12.05)

제34호 남도잡가(2001.09.27)

제39호 진도소포걸군농악(2006.12.27)

제40호 조도닻배놀이(2006.12.27)

표 1. 국가 지정무형문화재와 전라남도 진도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살펴보면, 민속 문화와 관련된 것이 많고, 특히 전통연희의 여러 원형적 요소

를 추출할 수 있는 예술적 형태의 문화재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진도는 섬의 지리적 

특성으로 육지를 배로 이동하던 시기에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고 그중 세습

무인 씻김굿도 이러한 영향에 의해 보존이 잘 되었다(김명현, 2008). 이러한 이유로 진도는 다른 지역보다 풍

부한 민속예술이 전승되고 있으며, 진도문화의 특징인 투박미, 토속미가 잘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는 

진도씻김굿, 다시래기, 진도만가, 남도들노래, 조도닻배놀이, 진도북놀이 등을 뽑을 수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민속문화를 전승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무대화하여 대중화할 체계적인 주체가 필요하였고, 

이에 국립남도국악원이 진도를 중심으로 탄생 되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2004년 7

월 7일에 개원하였다. 이곳의 조직은 원장을 중심으로 행정과, 장악과, 국악연주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악

연주단은 기악단, 성악단, 무용단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국악 문화 전승에 앞장서고 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주요 사업은 크게 공연, 연수 및 체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연사업은 남도 지역

에 전승되는 민속예술과 남도 지역의 국악을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립국악원, 2014). 

공연사업을 살펴보면 상설공연, 브랜드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국악원, 목요국악무대, 지역협력공연, 해외공

연, 기타 공연 등이 있는데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남도 문화의 정수를 제대로 드러내며 관객과 소통하고 있

다. 국립남도국악원의 공연 양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공연사업 공연내용

상설공연

· 2004년부터 17년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공연 → 2021년부터 토요일 5시로 변경.

· 국악연주단의 자체 공연과 외부 단체 및 명인 초청 

· 남도민속예술 단체 초청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714회 공연

브랜드공연
· 진도 무형문화재를 활용하여 극 형태로 제작된 공연

· 2008년부터 2020년까지 9작품 제작 총 24회 공연

기획공연 · 설과 추석 명절공연,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각 연주단 정기공연, 교류공연, 

표 2 국립남도국악원 공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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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의 공연은 상설공연과 같은 정기적 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의 단체들이 협업하여 총체적 무대

를 펼치는 브랜드공연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과 같은 대외공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남도 

지역 예술을 바탕으로 국악을 보급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특히 브랜드공연은 진도 무형문화재를 모

티브로 총체적인 요소가 망라된 극 형태가 중시를 이룬다. 국립남도국악원은 2008년 <백구야 껑충 뛰지 마

라>로 브랜드 작품을 시작하였는데 진돗개 백구와 황구가 등장해 운림산방, 강강술래, 대금산조, 진도아리랑, 

들노래, 다시래기, 씻김굿 등 남도 문화를 바탕을 두어 제작된 작품으로 국립남도국악원의 방향성을 제시한 

공연으로 평가받았다(국립국악원, 2021). 그 외 채정례본 씻김굿을 바탕으로 두어 제작된 <굿극-씻금 2010>

과 강강술래를 활용한 <술래야 술래야 2012>가 이어 제작되었다. 이와 함께 <바람소리 님의소리 2019>는 남

도잡가 흥타령을 바탕으로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었고, <절대! 박절대 2014>, <구름으로 그린 

숲 운림산방 2016>은 진도 출생의 인물인 대금 명인 박종기와 조선시대 서화가 소치 허련(小癡許鍊)과 아들 

허형(許瀅) 등 지역 인물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뿅뿅뿅 방귀쟁이 뽕함마니 2017>과 <우리랑 진도깨비

2020> 등의 어린이극은 진도(珍島) 민속설화와 진도의 주변 섬인 관매도를 배경으로 하는 등 남도문화, 남도

예인, 민속설화을 바탕으로 가·무·악 종합예술극 형태로 제작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표 3>과 같다. 

   고택에서의 공연, 정원의 오후 공연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95회 공연 

찾아가는 국악원
· 양로원, 군부대, 농·어촌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 공연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37회 공연

목요국악무대

· 2007년 수요국악무대 → 2008년 목요국악무대로 변경

·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청소년 리더쉽 과정 사업을 통해 추천받은 학생 200명 대상으로 

   공연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 3월 시작 10월 말까지 진행, 연평균 17회 이상 진행

지역협력(외부지원) 

공연

· 전라남도와 진도군, 그 외 지역 공공기관 주관하는 공연사업

· 지역기관과 소통 및 지역 문화발전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10회 공연

해외공연
· 국제적 우호 증진과 한류 확산을 위한 공연

· 2005년부터 2020년까지 40개국에서 총 82회 공연

기타공연

· 2013-2015년 ‘국악문화사랑방음악회’ 소규모 관람객 공연

· 굿 음악 축제와 연계한 축제 공연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송출공연 

작품명 작품 장르 제작 시기

백구가 부르는 노래
·남도문화 활용

·육자배기, 흥타령, 강강술래, 다시래기, 씻김굿 등 
2008

굿극-씻금
·남도문화 활용

·진도씻김굿
2010

술래야 술래야
·남도문화 활용

·강강술래
2012

절대! 박절대
·지역인물 모티브

·대금산조
2014

몽이여행기 ·판타지 2015

구름으로 그린 숲 운림산방
·지역인물 모티브 및 남도문화 활용

·진도만가, 조도닻배노래, 강강술래, 씻김굿 등 
2016

뽕뽕뽕 방귀쟁이 뽕함마니
·진도민속설화 활용

·강강술래
2017

바람소리 님의소리 ·남도문화 활용 2019

표 3. 국립남도국악원 브랜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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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 브랜드 작품은 대부분 진도 민속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하고자 하는 기획

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어떤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음악, 연극, 무용이 어우러지며 총체적 무대극을 지향하였

다는 특질을 지닌다. 이러한 레퍼토리의 확장은 남도문화 활용 및 지역 인물 모티브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연수 및 체험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남도국악원만의 사업으로 전문적인 교육 성격의 연수

와 체험 위주 성격의 연수로 나눌 수 있다. 교육 성격의 연수는 공무원연수, 교원직무연수·미래교육국악연수가 

있으며, 체험 성격의 연수는 국악문화학교, 해외동포초청연수, 청소년국악체험, 주말문화체험, 특별문화체험 등

이 있는데, 특히 숙박동과 연수동을 갖추었기에 지속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국내 유일의 국악 전문 연수기관으로 의미가 깊다. 연수사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연수사업 연수내용

문화행정교육과정

(공무원 연수)

· 문화행정공무원 대상

·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하반기 2회 진행, 총 35회 진행

· 국악 기초 이론 및 강강술래・단소・민요 등 실기수업

· 연수 기간은 4박 5일 또는 3박 4일 일정

교원직무연수

·현직교사 대상

·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하반기 2회 진행, 2008-2010년 중급반 1회 개설, 총 35회 

진행

· 교육과정 교과서에 따른 국악 이론 및 무용 · 민요 · 악기연주 등 실기수업

·최소 5일에서 9일 일정

미래교원국악연수

· 미래의 교원을 꿈꾸는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

·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하반기 2회 진행 (2015년 1회 진행), 총 15회 진행

· 국악 매개자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실기 과목을 교육하여 현장 활용목적의 연수

국악문화학교

· 지역 일반인 대상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업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51회 진행

·판소리·사물놀이·가야금·대금·한국무용·해금·아쟁 등 실기 과목 강좌

해외동포 초청 국악 연수

·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재외교포를 위한 ‘모국체험-한국을 가슴에 품다’로 기획

· 현재 해외 국악 단체 참여

· 2006년부터 2020년까지 57회 진행

· 14일간 실기교육 및 숙식 제공

청소년 국악 체험

· 전남지역 학교에서 체험을 신청한 학교의 교사· 학생 대상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06회 진행

· 해설이 있는 공연 관람, 전통 놀이와 민요 배우기 등 체험수업

주말 문화 체험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토요일 1박 2일 프로그램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341회 진행

· 금요 상설 공연 관람, 강강술래·민요·사물놀이 체험수업 및 진도 문화유적 탐방

특별문화 체험

· 2004년 송년 특별문화 체험에서 시작 (12월 31일 – 1월 1일)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39회 진행

· 송년 공연 관람 및 민요·사물놀이·강강술래 체험, 세방낙조 탐방

· 여름 특별문화 체험 및 어린이날 특별문화 체험 신설

단체연수
· 단체 워크숍 또는 외부 단체의 행사지원 및 국악 체험 40인 이상 신청 가능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331개 단체 진행

찾아가는 국악 교실
· 전라남도 지역 초·중교 방문 국악 공연과 체험수업 진행

·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7회 진행

표 4. 국립남도국악원 연수사업

·흥타령, 남도잡가 등 

우리랑 진도깨비
·진도 주변 섬 배경 설화 활용

·강강술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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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 다양한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동포초청 국악 연수는 진도에서만 이

루어지는 특별한 연수사업이다. 이 연수는 재미교포를 위한 체험 연수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해외 국악 단

체들이 참여해 전문 교육연수의 성격을 띠면서 확장되었다. 그래서 초기 재미교포 연수사업은 어린 시절 입양

된 인물들에게 한국의 정서를 느끼게 해주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용, 사물놀이, 노래를 배우면서 한국문

화를 몸으로 체험하는 기초적 측면이 강조하였다. 이는 해외 국악 단체까지 확대되면서 연수 참가단체들이 그

들 나라로 돌아가 공연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주고자 14일 내외의 기간 동안 전문 교육연수가 진행되면서 

기초와 전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국립남도국악원의 연수사업은 국내·외 참가자들

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악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고, 연수사업마다 각 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에 맞게 수업을 진행한다는 특징을 드러낸다. 

세 번째 연구사업은 국악의 연구 기반 강화와 민속 문화 발굴과 무대화의 토대를 만드는 사업으로 간행물과 

음반 발간, 학술회의 개최, 교육자료 발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내용은 남도 지역의 음악과 연희가 

주를 이루는데 �국립남도국악원 총서�, 남도 무형 문화예술 시리즈 등이 그 대표적 성과이다. 연구사업의 자

세한 내용은 <표 5> 과 같다.

연구사업 연구내용

굿음악축제

· 2004년 학술 세미나와 소규모공연 진행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7회 진행

· 굿 음악과 관련 행사는 국내 유일 → 마니아층 형성, 매년 참가자 수 증가

연구자료

· 학술총서 · 음반과 DVD 제작

· 예인들의 구술내용 녹취 및 음악을 악보로 채보한 자료집

· 음반은 남도무형문화 씻김굿과 남도민요 등 시리즈로 제작

· DVD는 교육용으로 국문/영문판으로 제작 및 브랜드 작품 영상 제작

학술회의
· 국악 전공 대학생 · 대학원생 학술교류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7회 진행

표 5. 국립남도국악원 연구사업

국립남도국악원의 연구사업은 남도 예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방

향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자료 사업의 중심은 남도(南道)의 숨겨진 예인들을 찾아 그들을 인터뷰해 구

술 채록 및 악보를 채보하고, 무구 만드는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자료집을 제작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인

은 체정례·함인천으로 채정례 진도씻김굿 음악의 악보와 음원이 제작되었고, 다양한 자료집을 출간하는 등 토

대 연구의 바탕을 마련하여 주었다.

또한 굿 음악 축제와 학술회의 사업은 남도 지역과 지역별로 당골을 초청해 각 지역 굿이 공연하고 학술대

회는 굿 음악 축제와 연계된 사업으로 지방 국악원에서 유일하게 개최하여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

다. 국립남도국악원 연구사업의 모든 자료는 기록으로 남기고 아카이브화 하여 남도 예술의 보존과 계승의 기

초 토대가 되었다. 

2. 진도씻김굿의 전승과 현황 

진도씻김굿은 서남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는 넋 굿으로 살아생전 좋지 못했던 기억과 마음 깊은 곳의 앙금들

기타
· 국악 전문인 마스터 클래스 2005-2011 12회 진행

· 예술단체 전수지원(마을 단위), 예술교육 특성화 지원 강사 파견, 자유학기제 강사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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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씻어내어 망자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굿이다. 씻김굿은 1980년 11월 17

일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었으며, 씻김굿은 고려시대쯤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국가무형문화재 진

도씻김굿, 1980, 문화재청). 진도씻김굿은 굿을 진행하는 목적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살펴볼 수 있

는데 자세한 사항은 <표 6>과 같다. 

씻김굿 종류 씻김굿 내용

곽머리씻김굿 초상이 났을 때 시체 옆에서 하는 굿

소상씻김굿 사람이 죽고 1년째 하는 굿

대상씻김굿 사람이 죽고 2년째 하는 굿

날받이씻김굿 집안에 우환이 계속될 때 하는 굿

영화씻김굿 집안의 경사로 인해 조상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굿

넋건지기굿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위한 굿

저승혼사굿 총각·처녀를 혼인시켜주는 굿

표 6. 진도씻김굿 종류

진도씻김굿의 종류는 다른 지역 굿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으며 곽머리씻김굿과 날받이씻김굿이 주로 행해 

지지만(박현주, 1997) 지리적으로 어촌이라는 특성상 넋 건지기 굿도 많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적 색채가 강하

게 나타난다. 이와 함께 진도씻김굿은 사령굿 임에도 놀이적 요소가 풍부하며, 주민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

르고 노는 놀이판이 만들어질 정도로 연희성이 두드러진다(이경엽, 2004). 이는 굿판이 한순간 축제의 장으로 

변해 마을 사람들의 웃음과 유가족의 슬픔이 공존하는 형태를 띤다. 

진도씻김굿은 세습무계인 당골에 의해 전승되었는데 국립민속박물관 현지 조사에 따르면 1983년에는 14개 성

씨가 활동하다가 2010년 즈음에는 12계 무계로 줄어들었고, 2021년 현재는 세습무계 형태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

(한국민속신앙사전, 2007, 한국 민속대백과사전). 이는 단골들의 고령화로 인해 이들의 활동이 줄어들었고, 무형문

화재로 지정되면서 씻김굿이 점점 공연 형식으로 변화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현재까지 진도씻김굿이 전승되고 

있는 무계는 박씨(朴氏)·강씨(姜氏)·함씨(咸氏)·채씨(蔡氏) 무계로 이 중 문화재는 박 씨 가계 굿 중심으로 지정되었

으며, 현재에는 무계와 상관없이 문화재 지정 진도씻김굿은 씻김굿보존회 중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 지정 진도씻김굿의 절차를 살펴보면 ‘안당 – 혼맞이 – 초가망석 – 쳐올리기 – 손님굿 – 제석굿 – 고

풀이 – 영돈놀이 – 씻김(이슬털이) - 왕풀이 – 동갑풀이 – 약풀이 – 넋올리기 – 손대잡이 – 희설 – 길닦음 – 종

촌’ 순으로 진행된다(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1980, 문화재청). 자세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문화재 지정 진도씻김굿 절차 씻김굿 내용

안당 조왕반과 조상에게 굿하는 것을 알리는 거리다.

혼맞이 이승에 떠도는 혼을 불러들이는 거리다.

초가망석 망자를 불러들이는 거리이다. 

쳐올리기 초가망석에서 불러들인 망자를 즐겁게 하고 제물을 받게 하는 거리이다. 

손님굿
천연 두신인 마마신을 불러 대접하는 경우와 죽은 사람의 이승 친구들의 영혼을 불러 즐겁게 

해주는 거리이다. 

제석굿
가정과 자손에 대한 구복적 성격이 강하고, 불교적인 색채가 짙다. 또한, 씻김굿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거리이다. 

고풀이 망자의 원한을 상징하는 일곱 매듭을 만들어 그것을 풀면서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거리이다. 

영돈놀이 시신으로서의 영돈을 마는 거리이다.

씻김(이슬털이) 맑은 물로 깨끗이 씻고 극락으로 가길 기원하는 거리이다. 

왕풀이 영돈 위 넋을 끄집어내고 손에 들고 십왕풀이하는 거리이다. 

표 7. 문화재 지정 진도씻김굿의 절차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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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씻김굿은 망자의 극락왕생(極樂往生)을 기원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족의 슬픔 해소와 

복락발원(福樂發願)의 의미가 있다(강혜련·정지현, 2012). 그런 의미에서 씻김굿은 일상 의례의 한 종류로 산

자와 죽은 이의 안녕을 비는 보편적 정서를 지니고 있으면서 지역적 특색을 지닌 음악·무용·연극적 요소가 함

유된 종합예술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문화의 특수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3. 채정례본 씻김굿

채정례(1925-2013)는 남편인 함인천과 함께 토속적인 진도씻김굿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이를 그대로 연행

(演行)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굿은 굿 현장에서 진한 육자배기 가락과 지전춤사위의 감흥만으로는 설명하

기 어려운, 남도 문화의 은근하고 끈질길 저력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민중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국립남도국악원,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습무계의 전통을 이어 굿 연행의 원형적 모습을 고수하였지만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와는 별개로 그의 씻김굿에 대한 본질적 요소는 관심의 대상으로 놓여 1988년 

국립민속박물관의 현지 조사를 통해 채씨 집안의 무계 전통과 채정례 본 씻김굿이 조사되었고, 2003년 KBS 

공사창립 30주년 특별기획 시리즈 <소리>의 제1편 “죽은 자를 위한 산자의 어머니”와 2002년 <영매> 영화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등 씻김굿의 상징적 인물로 인식되었다. 

채정례의 씻김굿은 다른 무계의 씻김굿보다 축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정례 본 씻김굿의 연

행순서는 안당 – 초가망석 – 손님굿 – 제석굿 – 넋올리기 – 희설 – 씻김 – 고풀이 – 길닦음 - 종천 순으로 진

행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채정례 본 씻김굿 절차 씻김굿 내용

안당 조왕반과 조상에게 굿하는 것을 알리는 거리다.

초가망석 굿의 큰 흐름 속에서 망자(亡子)를 비롯해 그날 굿을 위한 신(神)들에게 칭하는 거리이다.

손굿쳐올리기
곽머리굿에서는 손님 여의기 없이 손굿 쳐올리기만을 한다. 이 거리에서 손님은 천연두신을 의미하거나 

조상신이나 친구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제석굿 가정과 자손에 대한 구복적(求福的) 성격이 강조되는 거리로 씻김굿에서 가장 긴 거리이다. 

넋올리기 본격적인 천도 의례의 시작으로 음악과 굿판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거리이다. 

희설 망자가 극락을 갈 때까지 각종 어려운 관문을 무사히 넘기고 가도록 축원하는 거리이다.

씻김

씻김굿 전체의 절정을 이르는 거리로 넋을 정화(淨化)하는 절차이다. 당골은 지전춤을 추고 신칼로 솥뚜

껑을 친다. 그리고 쑥물, 향물, 맑은 물 순서로 영돈과 솥뚜껑을 씻어내면서 망자를 씻기는 행위를 상징

적으로 표현하는 거리이다. 

고풀이 고를 푸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망자의 생전에 맺힌 한(恨)을 푸는 거리이다. 

길닦음
망자의 넋이 극락으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절차로 질베위에 지전을 두고 당골은 넋당석을 들고 무가를 

부르는 거리이다. 

종천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마지막 거리이다. 

표 8. 채정례본 씻김굿 

넋풀이 이승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거리이다.

동갑풀이 억울한 원한의 넋두리를 풀어주는 거리이다.

약풀이 약을 구하지 못해 죽은 한을 풀어주는 거리이다.

넋올리기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한 과정이며, 망자를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는 거리이다.

손대잡이 유족들이 손대를 잡으면 죽은 사람의 혼이 내려와 원한을 말하는 거리이다.

희설 망자가 극락에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관문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축원 거리이다.

길닦음 망자가 가는 저승길을 닦아주는 거리다.

종천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마지막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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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굿의 순서는 전반부-중반부-종반부로 나눌 수 있으며, 전반부는 신을 모시는 내용과 산 사람들을 

위한 구복을 기원하고, 중반부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종반부는 굿 청에 모인 신들

을 배송하고 잡귀 잡신을 퇴송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채정례 씻김굿 또한 마찬가지다. 

채정례 씻김굿의 전반부는 안당, 혼맞이, 초가망석, 쳐올리기, 손님굿, 제석굿이고 중반부는 고풀이, 씻김, 넋 

올리기, 희설, 길닦음이 속한다. 마지막 종반부는 종촌으로 단골은 대문 밖에 나가 징을 두드리면서 사자맥이, 

대신맥이의 무가를 부르면서 신을 배송하고 굿에 사용한 모든 물건을 태우는 거리이다. 특히 씻김굿 거리 중 

중심이 되는 ‘씻김’은 영혼을 씻는 의식으로 이때 망자의 옷가지 넣은 돗자리 즉 영돈말이를 세우고, 그 위에 

솥뚜껑을 얹어 향물, 쑥물, 맑은 물이라는 세 가지의 물로 망자의 혼과 넋을 씻어내는 독특한 연행을 선보인다. 

문화재 지정 진도씻김굿의 중반부는 풀이 – 영돈놀이 – 씻김(이슬털이) - 왕풀이 – 동갑풀이 – 약풀이 – 넋올

리기 – 손대잡이 – 희설 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채정례본의 씻김굿은 넋올리기 – 희설 – 씻김 – 고풀이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듯, 씻김굿의 절차는 무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굿의 연행되는 상황에서 따라 연행순서가 가감

되기도 하며 연행순서가 바뀌고 가감된다고 해서 굿의 가치와 의미는 변화하지 않는다.

Ⅲ.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 수용 양상 및 작품 분석 

1. 민속에서 공연예술로 변용 –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

국립남도국악원은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국악이라는 비전 아래 공연의 품격과 감동 제공, 국악 전승 기반 

강화, 일상 향유 기회 확대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남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남도민

속에 바탕에 두어 레퍼토리와 하였는데,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진도다시래기, 진도북놀이, 진도만

가, 남도잡가, 조도닻배놀이등 진도 문화재 10종 중 8종이 무대화되었고, 일회성이 아닌 국립남도국악원의 레

퍼토리로 정착되어 남도문화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남도국악원에서 개원 초기에 남도문화의 상징성을 띤 진도씻김굿 등과 같은 민속에 괸한 문

헌 연구와 음반을 제작하며 공연 활성화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립남도국악원 총서로 �채

정례의 삶과 예술�(2005), �채정례의 진도씻김굿�(2006), �진도씻김굿의 무구�(2010) 등이 발간되었는데, 채

정례의 삶과 예술을 녹취한 구술집, 음악을 악보로 채보한 악보집, 진도씻김굿에 사용되는 무구 제작의 과정

을 사진으로 남긴 자료집이다. 이어 2010년 단원을 대상으로 ‘씻김굿 단골 채정례·함인천의 무가와 장단’ 마

스터 클래스를 열어 단원들에게 굿 전승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와 전승 교육을 바탕으로 2010년 

<굿극-씻김>, 2012년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이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문화재 지정 진도씻김굿은 2003년 진도 군립예술단에 의해 무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유은선, 

2012). 진도 군립예술단의 진도씻김굿 공연은 굿의 전체거리 공연이 아닌 10~20분 공연 시간에 맞춰 일부 

거리 공연이나 하나의 테마로 조합된 재창조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이윤선, 2005). 하지만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은 진도의 마지막 단골 채정례가 행한 씻김굿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작품은 채정례가 직접 고증

하고 단원들을 지도하여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무대에 맞게 변용을 이루었다. 이는 씻김굿이 일반적으로 3

일간 진행되는 형식인데, 80분에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씻김굿의 전체거리를 무대화된 작품이다.

먼저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은 마당형식의 구성이 아닌 극장 중심의 형식으로 제작되면서 악기편성의 변

화를 주어 문화재 지정 씻김굿은 장구, 징, 북, 피리, 대금, 해금, 아쟁, 가야금으로 이루어졌다면 국립남도국

악원 공연에서는 거문고를 포함한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거문고는 희설 거리에서 중요한 반주음악으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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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희설은 망자가 극락에 갈 때까지 여러 어려운 관문을 무사히 넘기고 가도록 축원하는 거리로 당골이 저

승신에게 지옥을 면하고 극락 천도를 갈 수 있게 비는 장면이다. 이 거리에서 다른 악기는 사용하지 않고 거

문고 연주와 당골의 소리로 연출하여 거문고 특유의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표현해 관객들을 집중할 수 있

게 만든다. 또한 문화재 지정 씻김굿에서는 복개춤과 영돈말이 춤, 다시래기와 같은 장면들이 존재하지만, <국

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은 이러한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지전춤과 씻김거리에 춤을 함축적으로 무대에 맞게 정

형화하여 창조적 변용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전해주었다.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의 공연 진행순서는 초가망석 – 손굿쳐올리기 – 제석굿 – 넋올리기 – 희설 – 씻김 

– 고풀이 – 길닦음 - 액막음 순서로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표 9>와 같다.

씻김굿 연행순서 씻김굿 연행내용

초가망석 굿의 큰 흐름 속에서 망자(亡者)를 비롯한 그 날 굿을 위한 신(神) 들을 청하는 장면이다.

손굿쳐올리기

한 손에는 손대와 지전을 들며 다른 한 손에는 넋 당석을 들고 무가를 부른다. 무가의 사설은 손님과 제왕의 

본을 푸는 내용으로, 손님은 천연두신을 의미하기도 하나, 진도 단골들은 선영 상을 받지 않는 먼 조상신이나 

친구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제석굿
가정과 자손에 대한 구복적 성격이 강조되는 장면이다. 여러 부분 중 제석굿이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고, 씻

김굿에서 중요한 장면이다. 이 거리에서 지전춤이 추어져 다른 장면보다 화려하다.

넋올리기 천도의례의 시작으로 돗자리 위에 사람이 입은 모양으로 망자의 옷을 펼쳐두고 그 위에다가 넋을 올려놓는다.

희설 망자가 극락에 갈 때까지 각종 어려운 관문을 무사히 넘기고 가도록 축원하는 장면이다. 

씻김

전체 씻김굿의 절차 중 가장 절정으로 넋을 정화하는 장면이다. 당골이 신칼로 솥뚜껑을 두드리고 작은 빗자

루를 사용하여 쑥물, 향물, 맑은 물의 순서로 솥뚜껑과 영돈 부분을 씻어내고 조무들은 유가족들을 쑥물, 향

물, 맑은 물 순서로 씻겨준다.

고풀이 열 개의 고를 푸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망자의 생전에 맺힌 한을 푸는 장면이다. 

길닦음
망자의 넋이 극락으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장면으로 질베 위에 지전을 얹고 넋 당석이 그 위를 왔다 갔다 닦

으며 무가를 부른다. 

액막음
유족들에게 안녕과 복을 축원해주는 장면으로, 여기서는 굿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의 액을 막아주는 사설을 

풀어 노래한다. 

표 9.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 진행순서

채정례본 씻김굿은 안당 – 초가망석 – 손님굿 – 제석굿 – 넋올리기 – 희설 – 씻김 – 고풀이 – 길닦음 - 종천 

순으로 총 10거리로 진행이 되지만, 국립남도국악원은 9거리로 구성하였다. 채정례본 씻김굿과 국립남도국악

원 씻김굿의 다른 부분은 ‘안당’, ‘종천맥이’이다. ‘안당’은 날받이씻김굿에서 굿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이고 마

지막 ‘종천맥이’는 잡귀들을 달래며 망자를 보내는 거리로 굿에 사용된 무구와 망자의 옷을 태우는 부분이다.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은 무대화 작업을 하면서 현장성이 필요한 ‘안당’이 제외되고 ‘초가망석’으로 굿의 시작

을 알렸으며, ‘종천맥이’ 대신 ‘액막음’으로 공연을 마무리하였다.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은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총 17회 공연이 진행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표 

10>과 같다.

공연명 일시 장소 공연내용

외부] 2012 여수세계박람회 한국 주간 

국립예술 단체공연
2012.8.1.- 2 여수세계박람회장 전통 마당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외부] 교류공연 2013.04.09 국립국악원 예악당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외부] 방방곡곡 문화 공감 2013.11.05 국립국악원 예악당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외부] 대외협력 공연 2014.08.30 국립국악원 연희마당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외부] 방방곡곡 문화 공감 2014.11.06 고흥 문화예술회관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표 10.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 공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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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은 2021년까지 국립남도국악원의 브랜드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작품으로 

관객들이 꾸준히 찾는 공연이다. <표 9>를 살펴보면,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은 원내 공연보다는 외부 공연

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4월부터는 매년 씻김굿을 원내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추모라는 목적으로 장례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 씻김굿을 활용한 레퍼토리가 다각적으로 공연되었는데 기악합주의 <씻김>

과 무용단의 <지전춤>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다. 기악단의 기악합주 <씻김>은 씻김굿 가락으로 장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연주하는 형태의 공연이며 국립남도국악원의 <지전춤>은 지전을 활용한 춤사위와 장단 변화를 통한 

춤사위와 음악의 화려함을 강조하면서도 즉흥성을 절제하고 정제된 군무를 보이며 새로운 감흥을 전해준다. 

이렇게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은 지역문화 전통인 진도씻김굿을 전승 보전하면서 민속이 무대화로 정착

된 대표적인 사례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지역문화의 다양한 소재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지

역 문화콘텐츠 확장을 위한 노력의 전범(典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2. 채정례 씻김굿의 새로운 발현 - <굿극-씻금>

2010년 국립남도국악원은 이윤택 극본 및 연출 <굿극-씻금>을 제작하였다. <굿극-씻김>은 씻김굿의 원형

을 살리면서 연극적 요소를 수용한 작품이다. 굿극은 굿과 연극의 합성어로 굿에 바탕을 두면서 연극이 동시

에 진행되는 전통연희의 현대적 무대화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기획 의도는 남도 문화재를 활용한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적 브랜드 작품 개발과 함께 진도씻김

굿의 무대화 과정과 진도 사람의 삶과 애환을 함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연출자는 굿이 인간 삶

의 양식으로 이해하였고, 민중의 삶 그 자체임을 표현하려 하였고, 남도의 이야기를 진하게 담아내려 하였다. 

이번 굿극 <씻금>은 한편으로 씻김굿이 진행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굿을 통해 불려 나온 망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주저리주저리 풀어내는 풀이의 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풀려 나오는 망자들의 말

과 소리와 몸짓이 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육자배기>에서부터 다양한 민요와 상여소리

에 이르기까지 진도 민중들의 정겨운 일상어와 노래가 극으로 스며들도록 하였습니다.― 2010.11. 

‘굿극-씻금’ 프로그램 연출자의 글(홍보희, 2013) 

<굿극-씻금>은 씻김굿의 재연이 아닌 진도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

며든 씻김굿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채정례본 씻김굿을 바탕에 두면서도 민요 등을 비롯한 진도의 일상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단순하게 씻김굿만의 수용이 아닌 총체적인 무대극

외부] 교류공연 2014.12.14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외부] 방방곡곡 문화 공감 2015.09.10 영광예술의 전당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외부] KBS 국악한마당 녹화 출연 2015.05.09 전주 전북대 삼성 문화회관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 등 두 작품

외부] 방방곡곡 문화 공감 2015.10.27 영주문화예술회관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외부] 교류공연 2016.04.09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내부] 금요상설 2016.04.15 국립 남도국악원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외부] 교류공연 2016.06.11 국립민속국악원 예지당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내부] 금요상설 2017.04.14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내부] 금요상설 2019.03.15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외부] 대외협력 공연 2019.03.16 무안군 남도소리 울림터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내부] 금요상설 2020.04.24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내부] 금요상설 2021.04.10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초가망석 등 9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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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레퍼토리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굿극-씻금>은 120분으로 구성하였는데 주인공 순례가 바다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해 마을 사람들이 순례의 

씻김굿을 진행하는 것으로 극은 시작된다. <굿극-씻금>에서 연행되는 씻김굿은 채정례본의 초가망석 – 손굿 – 

제석굿 – 넋 올리기 – 희설 – 씻김 – 고풀이 – 길닦음 - 액막음 순으로 씻김굿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굿극-씻금>의 구성 및 장별 내용은 <표 11>과 같다. 

<굿극-씻금> 구성 <굿극-씻금> 장별 내용

1. 서막 진도의 평범한 어촌마을 배경으로 주인공 순례가 물속에 뛰어들어 세상과 이별하면서 극이 시작된다.

2. 초가망석 바다에 빠진 순례를 위해 마을 사람들은 순례의 굿상을 차려 씻김굿을 시작한다.

3. 손굿쳐올리기
물에 빠진 순례의 넋이 육지로 올라와 당골과 소통하지만 마을 사람 눈에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 순례는 

관우와 함께 ‘육자배기’를 부르며 어린 시절 추억에 잠긴다.

4. 제석굿
지전춤이 시작되면서 순례를 저승으로 데려갈 저승사자가 등장한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당골의 할아버지로 

손녀와 할아버지가 재회해 서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육자배기’를 부른다.

5. 넋올리기
여귀2명과 남귀가 등장해 순례와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도 이제 극락 가려고 굿 소리를 

듣고 찾아온 이야기를 한다. 

6. 희설
여귀1은 어머니 생각에 노래하며, 자신의 마지막 한을 이야기한다. 이걸 듣던 순례는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

서 슬퍼하고 인생에 노래가 있어 살아갈 수 있었던 순례는 가슴속 맺힌 한이 풀어낸다. 

7. 씻김
순례는 큰아들과 재회하고 당골은 영돈을 씻긴다. 순례, 순례 아들, 여귀2명, 남귀까지 쑥물, 향물, 맑은 물

의 순서로 씻기는 과정을 보여주며, 망자들은 모두 씻김 받는다.

8. 고풀이 순례, 순례 아들, 여귀 2명과 남귀 등 다섯 명의 망자들이 고를 푸는 행위로 자신들의 맺힌 한을 푸는 장면이다.

9. 길닦음
망자들은 저승사자와 함께 저승길에 올랐으며, 무대 위 배우와 관객은 망자들을 배웅한다. 이때 무대 위에 질

베가 등장해 망자들의 가는 길에 노잣돈을 챙겨주는데 관객들도 무대 위로 올라와 같이 노잣돈을 챙겨준다. 

10. 액막음 관객에게 안녕과 복을 축원하는 장면으로 관객들에게 떡과 음식을 나눠주면서 극이 마무리된다. 

표 11. <굿극-씻금> 구성 및 장별 내용

<굿극-씻금>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서막은 주인공 순례가 등장해 노래를 흥얼거리다 바닷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어 초가망석에서 씻김굿이 연행되는데 초가망석은 신(神)들을 청하

는 거리로 이 작품에서는 당골이 바위에 올라가 ‘늙어 늙어 만련 주야’를 부르고 마을 사람들이 등장해 굿상을 

차리면서 굿의 시작을 알린다. 

손굿쳐올리기에서는 당골이 한 손에 손대와 지전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넋 당석을 들고 무가를 부르는데 

손님과 제왕의 본을 푸는 내용으로 ‘넋풀이’, ‘손님풀이’, ‘성주풀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산 자와 죽은 

자 그리고 당골이 한 자리에 존재하면서 생/사의 경계 양상을 허무는 공존의 공간적 구성을 드러낸다. 이 장

면에서 순례의 넋이 바위 위로 올라와 본인이 죽은 것을 알아차리고 낙심하는데, 순례의 친구인 관우가 등장

해 순례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고 이때 당골은 죽은 순례와 소통을 하면서 이승/저승

을 잇는 중간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어 굿에서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제석굿이 펼쳐진다. 제석굿은 천신신앙에 뿌리를 두고 내려오던 의식으

로(박기량, 2021) 신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거리이다. 이 굿은 축원적 성격이 강하고 다른 거리에 비해 연행 시간 

가장 긴데 이 거리에서 당골과 조무는 ‘제석맞이’, ‘중타령’, ‘제석풀이’, ‘성주풀이’, ‘지도문’, ‘절구경’, ‘제맞이’, 

‘중염불’, ‘시주받기’, ‘지경다지기’, ‘집짓기’, ‘칸 정하기’, ‘입춘붙이기’, ‘노적청하기’, ‘업청하기’, ‘당산’, ‘궁웅모

시기’의 17곡의 노래를 부른다. 이 거리에서는 배를 타고 저승사자가 등장하고, 순례는 저승에 가기 싫어 저승사자

의 손을 뿌리치고 객석으로 도망쳐 관객 사이에 숨으면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때 등

장한 저승사자는 당골의 할아버지인 채상배로 손녀와 재회해 육자배기를 부르면서 자신이 살았을 때를 회상하고, 

미역 귀신들도 등장하여 덧배기춤도 추는 등 음악, 노래, 무용이 어우러지는 종합예술극의 형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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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올리기는 천도의례의 시작하는 거리로 당골은 ‘넋풀이’와 ‘넋올리기’를 부른다. 이 거리에서는 여귀1, 여

귀2, 남귀가 등장해 망자들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여귀1은 여귀2와 남귀는 순례와 같

이 씻김 받고 극락 가려고 왔다고 말하는 등 연극적 요소가 강조된다. 희설은 망자가 극락에 갈 때 어려운 관

문을 무사히 갈 수 있게 축원해주는 거리로 당골은 ‘실무어라 배무어라’, ‘천근소리’, ‘정칠 사시월은’, ‘중복열

하 제귀살신’을 부른다. 이 거리에서 망자들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한을 풀고자 한다. 여귀1은 어

미에 대한 한을 이야기하고, 여귀2·남귀는 동반 자살한 커플로 자신들의 동반자살 한 이유와 본인들의 선택에 

후회하는 등 일상에 대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마지막에 순례는 먼저 간 자기 큰아들을 그리워

하며,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노래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하면서 당골은 그런 순례의 마음을 위로

하는 등 맺힌 한을 해소하고자 한다.

씻김은 넋을 정화하는 거리로 씻김굿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감정을 고조시키는 부분이다. 당골은 영돈 위

에 솥뚜껑을 올려놓고 그 위를 신칼로 치면서 ‘넋풀이’, ‘세상천지 만물중에’, ‘오구 여우기’를 부른다. 조무들

은 망자들을 쑥물, 향물, 맑은 물의 순서로 망자들을 씻겨 극락 갈 준비를 하고, 이때 순례는 큰아들과 재회하

는데, 이 극에서 가장 슬픈 장면으로 배우들의 감정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다. 

고풀이는 ‘고풀이’ 노래가 반복되면서 망자들이 고를 풀면서 본인들의 한을 풀어 저승으로 갈 배에 올라타

고, 이어 길닦음에서는 ‘중염불’, ‘자진염불’, ‘하적소리’, ‘질굿’, ‘배걷기’, ‘성주풀이’를 부르며 망자의 넋이 극

락으로 가는 편히 만든다. 마지막 액막음에서는 관객에게 안녕과 복을 축원하고 당골은 ‘액막음’을 노래하고 

조무들은 굿상에 차려진 음식을 관객에게 나눠주면서 극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굿극-씻금>은 채정례본 씻김굿의 전 과정이 수용하면서 이를 스토리텔링 하여 전개하고 있다는 특

징이 있다. 여기에 굿극으로 본질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 음악은 ‘육자배기’ 등의 민요를 활용하였고, 춤은 

기존 지전춤에 창작 요소를 더해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였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씻김굿과 드라마가 무대에

서 동시에 진행되는 독특한 구성을 드러낸다. 굿의 공간과 일상의 공간이 무대에서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무

대를 분할 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액자형 무대를 사 등분 해 네 개의 공간으로 나누고, 산 

자와 죽은 자의 공간, 당골의 공간, 이승과 저승의 공간과 이승과 저승의 경계 공간으로 나눈 구성에서 나타난

다(홍보희, 2013). 이에 따라 무대 하수는 굿의 연행 공간으로 조무와 당골이 씻김굿을 연행하는 공간으로 무

대 상수는 마을 사람들과 산 사람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공존과 경계의 양상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무대 업스

테이지는 망자의 공간으로 저승사자와 미역 귀신 그리고 순례와 순례 아들, 남귀, 여귀 2명의 공간이며 다운

스테이지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 공간으로 당골과 망자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하여 관객들이 출연진이 서 있

는 위치만 봐도 산 자인지 망자인지 구별할 수 있게 구성하는 등 공간 구조에 역점을 두었다. 

<굿극-씻금>은 배우들이 객석으로 내려가 연기를 하고 관객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노잣돈을 챙겨주며 망자

들을 같이 보내는 장면들이 있다. 이러한 연출은 관객의 관심과 집중을 유도하며, 공연을 보는 내내 관객과 배

우가 같이 소통한다고 느낌을 전해준다. 이러한 요소는 씻김굿이 지니는 즉흥성 소통 구조를 무대에 적절하게 

수용한 모습이다. 

이 작품은 굿극이라는 연극적 구조를 수용하였지만 극에 출연한 배우들이 전문 배우가 아닌 국립남도국악

원 연주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굿극은 굿과 극이 혼합된 새로운 장르로서, 무대의 한편에서는 씻김굿이 그대로 진행되고 한편에서

는 진도민의 이야기가 가슴 절절하게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공연을 위하여 남도 원의 

모든 단원은 진도의 마지막 무녀 채정례씨에게 씻김굿 전체를, 악사인 함인천씨에게 장단을 배워 씻

김굿의 조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심화된 내용에 대한 학습을 맞췄다. 단원 전체가 



72 이지은･조남규

CopyrightⒸ 2022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혼연일체가 되어 연습한 결과 11월에 시연회를 겸한 공연이 관객의 열렬한 호응 속에 펼쳤다. (생략) 

(국립국악원, 2011)

전문 배우가 아닌 국악 연주단 단원들이 굿을 배우고 연기를 하면서 극을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단

원들이 진도의 어촌생활과 남도문화의 정서를 잘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가치가 있다. 또한 <굿극-씻

금>은 ’연구-현장 조사-교육·전승-작품개발-원형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 회귀’라는 원형 콘텐츠에 대한 남도

국악원 공연 제작 방침과 순환구조를 보여준 좋은 예이다(국립국악원, 2014). 이러한 방식의 작품 제작은 많

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작품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최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굿극-씻금>은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15회 공연이 진행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표 12>와 같다.

공연명 일시 장소 공연내용

브랜드공연 2010.11.26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굿극- ‘씻금’

교류공연 2010.12.7.―8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굿극- ‘씻금’

금요상설 2011.3.11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굿극- ‘씻금’

기획공연 2011.2.13.―14 김해 대성동 고분군 야외무대 굿극- ‘씻금’

교류공연 2011.6.16.―17 국립국악원 예악당 굿극- ‘씻금’

기획공연 2011.7.27.―28 밀양 연극촌 성벽극장 굿극- ‘씻금’

기획공연 2011.8.21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굿극- ‘씻금’

금요상설 2011.11.25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굿극- ‘씻금’

교류공연 2011.12.9-10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굿극- ‘씻금’

기획공연 2012.5.23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굿극- ‘씻금’

표 12. 굿극-씻금 공연목록

굿극 <씻금>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집중적으로 공연되며 국립남도국악원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2011년에는 DVD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2021년에는 국립남도국악원 유튜브 채널로 공연 실황 

영상을 송출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였다. 이렇게 <굿극-씻금>은 진도 사람의 일상어와 노

래가 결합해 지역 특성을 잘 살렸으며, 진도의 멋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에 좋은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국

악누리, 2011). 이렇듯 국립남도국악원은 남도 민속 문화를 수용하여 남도국악원만의 정체성을 보여준 작품이

며 지역의 특수성과 개성을 그대로 드러낸 성공적 사례이다.

3. 채정례본 씻김굿,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 <굿극-씻금> 비교 분석

채정례본 씻김굿을 토대로 한 변용은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과 <굿극-씻금>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확보하며 

재생산되었다. 채정례씻김굿은 다른 무계 씻김굿에 비해 축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질을 바탕으

로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과 <굿극-씻금>이 만들어졌고, 무대화되었다.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은 원형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 채정례씻김굿 연행순서를 수용하면서도 음악 구성과 춤에서는 지전춤을 무대에 맞게 구성한 점이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굿극-씻금>은 무대에서 이승과 저승의 공간 분리를 통한 시각화에 중점을 두었고, 스토리텔

링을 통한 역할에 따른 연극적 요소를 수용하면서도 굿이 가지는 현장성을 그대로 드러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채정례본 씻김굿과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 <굿극-씻금>을 중요 키워드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면 <표 13>과 

같다. 채정례본 씻김굿은 2005년 6월 18일 국립남도국악원 달빛마당에서 <해외학자 초청 국악 워크숍>에 초

청된 자료를 대상(국립남도국악원, 2016)으로 하였고,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은 2020년 4월 24일 국립남도

국악원 진악당에서 공연된 내용 그리고 <굿극-씻금>은 2011년 11월 25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공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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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녹화 공연 실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채정례본 씻김굿 국립남도국악원씻김굿 굿극-씻금

굿 연행시간 180분 80분 120분

무대구성 마당형식의 구성 프로시니엄 무대 구성 프로시니엄 무대 구성 및 무대 분리화 

악기구성 징, 북, 장고, 피리, 아쟁
징, 북, 장고, 피리, 대금, 

아쟁, 가야금, 거문고, 해금

징, 북, 장고, 피리, 대금, 

아쟁, 가야금, 거문고, 해금

인원구성 주무, 악사 주무, 조무, 지전춤, 악사 주무, 조무, 지전춤 및 배우 

출연인원 6명 28명 35명

미의식 토속적, 투박함 정형화, 무대화 무대화, 서사 구조형식

이해도 지역문화 지역문화 예술화 대중성을 품은 전통예술

예술형태 지역문화 굿 가·무·악 종합예술 굿극의 새로운 장르 콘텐츠 종합예술극

표 13. 씻김굿 비교 분석

<표 13>의 채정례본 씻김굿,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 <굿극-씻금>을 굿 연행시간, 무대구성, 악기구성, 인

원구성, 출연인원, 미의식, 이해도, 예술형태 7가지로 비교한 내용이다. 원래 채정례본 씻김굿의 연행 시간은 

대개 3일간 이루어지지만, 무대에서 펼쳐진 채정례본 씻김굿은 180분으로 재정립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과 <굿극-씻금>은 채정례 본의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무대화하였다. 무대구성은 채

정례본 씻김굿이 마당형식의 구성으로 진행되었다면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과 <굿극-씻금>은 프로시니엄 무

대 형식의 구성으로 굿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굿극-씻금>은 무대 공간 분리를 이용한 활용과 관객과 무대가 

넘나드는 구성을 통해 연극적 요소와 연희적 요소가 강조되었다. 

악기 구성과 출연 인원은 채정례 본 씻김굿은 소수 정예인원으로 진행되었다면,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과 

<굿극-씻금>은 조무, 악사, 지전춤 인원까지 추가되어 무대연출이 화려해지고 음악적 구성이 풍성해진 특징이 

보인다. 미의식과 이해도, 예술 형태를 도출해보면 채정례본 씻김굿은 지역문화의 굿의 토속적이고 투박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이 보인다. 그렇지만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 <굿극-씻금>은 지역문화를 무대화하여 기존 

씻김굿을 수용하여 굿의 연행방식은 채정례본 씻김굿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형화된 콘텐츠 작업을 통해 

가·무·악 종합예술극으로 완성되었다는 특징이 드러난다. 

이처럼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과 <굿극-씻금>은 채정례본 씻김굿을 토대로 하면서 무대에 맞게 재생산하고, 

관객과 호흡하며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적 브랜드 작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

역문화를 모티브로 하여 민족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구현하면서 지역문화의 모티브 개발을 위해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Ⅳ. 결 론

씻김굿은 진도(珍島)지역에 특색 있는 상·장례문화로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족의 슬픔 해소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같이 즐기는 하나의 축제의 장을 만든다. 이러한 씻김굿은 음악·무용·종교가 다 포함되어 있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씻김굿의 개괄적인 내용과 채정례본 진도씻김굿을 비교 정리하고 국립남도국악원의 무대화 작업

을 통한 레퍼토리 개발과 활용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2년 제작된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과 2010

년에 제작된 <굿극-씻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은 채정례본 씻김굿의 원형을 정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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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대화한 작품이고, <굿극-씻금>은 체정례본 씻김굿을 토대로 하면서도 이야기 구조가 있는 극을 완성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씻김굿 변용과 재생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남도국악원은 �채정례

의 삶과 예술�(2005), �채정례의 진도씻김굿�(2006), �진도씻김굿의 무구�(2010) 등의 구술과 기록을 통해 

무대화를 위한 토대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다. 이는 채정례의 삶과 예술을 녹취한 구술집, 음악을 악보로 채보

한 악보집, 진도씻김굿에 사용되는 무구 제작의 과정을 사진으로 남긴 자료집 등의 아카이브로 만들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연주 단원을 대상으로 ‘씻김굿 단골 채정례·함인천의 무가와 장단’ 마스터 클래스가 열

렸고, 단원들에게 굿 전승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와 전승교육과 토대는 2010년 <굿극-씻김>, 

2012년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었다. 

둘째, <국립남도국악원 씻김굿>과 <굿극-씻금>은 일반적으로 3일간 진행되는 씻김굿을 무대화를 통해 조금 

더 쉽게 다가서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전통문화의 대중화에 기여 하였다. 이는 진도씻김굿을 실제 접할 

수 없는 대중에게 원형과 특질을 정제하여 남도 문화의 개성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

해 국립남도국악원의 전문 예인을 활용하여 무대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문 연극연출가를 초청하여 

작품을 완성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셋째, 남도 민속 문화의 무대화를 통해 국립남도국악원 레퍼토리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남도(南道) 

그리고 진도(珍島)에는 수많은 민속문화가 존재하는데 이를 발굴하고, 동시대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문화원형 

변용의 창조적 계승의 한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와 반대로 브랜드 공연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표 레퍼토리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할 수 있다. 그 단체만이 가지는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 

브랜드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립남도국악원은 남도 민속문화 전승의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특히 진도는 다른 지

역에 비해 민속문화의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다양한 민속문화가 존재한다. 이를 발굴, 전승, 보전하기 위

해서는 토대 연구를 통해 이를 아카이브 화하고, 여러 전문 분야와 협업을 통해 국립남도국악원만의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콘텐츠 개발은 공연프로그램 제작과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등의 대중화 사

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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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tudy of local cultural originality for stage performance by 

the Jindo national Gugak Center: focusing on Jindo SitgimGut

Jieun Lee*⋅Namgyu Cho** Sangmyung University

Sitgim Gutis a shamanistic ritual to appease the soul of ancestors. In this study, we aim to study the 

application patterns and repertoire development of National Jindo Gugak Center Sigim Gut which is the 

folk culture of southern provinces by the Jindo National Gugak Center with following a general view of 

Jindo Sitgim Gut and Chaejeongrye Sitgim Gut.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National Jindo Gugak 

Center Sigim Gut with Gutgeuk-Sitgeum in which both are produced by the Jindo National Gugak Center 

by incorporating Chaejeongrye Sitgim Gut. The two versions show similarities in a aspect of following the 

order of performance from the Chaejeongrye Sitgim Gut as the originality, but the center tried to take a 

step closer to popularizing the ritual by narratives and performance while maintaining the original form 

and characteristics of the Sitgim Gut through staged work. These effort of creative transformation leads 

successful development of local cultural contents and opens the possibility of succeeding traditional folk 

culture of southern provinces and expanding the repertoire.

Key words : Jindo National Gugak Center, Jindo Sitgim Gut, Chaejeongrye Sitgim Gut, Southern 

Province Folk Culture, Jindo National Gugak Center Sitgim Gut, Gutgeuk-Sit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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